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취소 승소
서울남부법원, 원고승소 판결 … 거래소는 사유 또 있어 재상장 불가

유아이에너지(대표 최규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인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자원개발기업으로 2007년 계열사인 유아이ENC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

결한 8900만달러 상당의 병원공사 계약을 유아이ENC에 500만달러를 주고 인수했으나 2009년 초 쿠르드 정부

에서 송금한 1958만달러는 유아이에너지가 아닌 유아이ENC가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금액을 전액 유아

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하게 했고 결국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2012년 9월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규선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고 병원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초 서울행정법원

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일부 주주들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결정문을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자본전액잠식 외에도 다른 상장폐

지 사유가 있었다”며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상장했다 바로 상장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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